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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神,氣,血의 개념을 통빼 살펴 본 四象體賣A의 擬

| . 總論

샤랑을 t1J 롯한 모든 生命짧는 그 個빠의 空間

的언 짧域을 확보해주는 形體와 。1를 유지해주는 

生命力을 갖춤으로써 태어나 살아가고 있다 이렇 

게 存在와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主體플 한의학에 

서는 氣I )라고 한다. 그리고 氣의 변화。l치흘 陰陽

五行이 라고 하고 있다 2) 

氣는 그 投휠j이나 起源, 位置, 作用, 形狀. 質的

인 차이에 따라 精. 神, 氣, 血 둥으로 크게 나누어 

폴 수 었고, 다샤 律浪, 營氣, 衛氣, 몹氣, 宗氣, 大

氣, 腦觀, 骨, 節, 服, 皮毛 퉁A로 세분할 수 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한다연 氣3)의 다양한 變態라고 

할수 있다 

그러묘로 생맹의 存在와 i좀動을 가능하게 해주 

는 네가지 주체를 精, 氣, 神, 血이라고 할 수 있으 

며, 이는 陰陽五行의 이치에 의하여 그 특성을 구 

I) 供元뼈, 빼校黃뼈內용풍問, •;$11~용lif究院 버~fl!. 

1985, 서울. 
「六li'lll훌훌」 p. 36. “뭘슴而有形, 因뺑而포名, - --
r표혐政大휠」 p. 257. ‘월~而~{t, 용飯而有形, 휠布而훌 

育, 휠終而‘---’ 其致-也”
긴 供元뼈, 上휩., p. 35 .• 夫멈古通天훌, 生之本, $於陰

圖, ---其호五, 其뭘三.’ 
3) 洪元뼈, .홉양黃m內짧훌힘, p. 168, 東뿔ll•lif했院 버 

版짧, 1985, 서울. ‘*뼈A有빼휠훌홈血짧, 져;흉以~-#!.耳, 
今乃椰월六名, *不知其所以~.-

4 

훌뺀大훌校 웰홉科大훌 原典敎훌 터上龍 

%년 大韓월·~용용 숲園學術大會 짧훌훌文 

분해 볼수 있다 

r옳樞 • 通天」 篇에서는 ’五態之A’에 대해 논 

하연서 각 悲A의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를 陰陽의 

多少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適天」 편에셔는 陰

陽이 구체적으로 무엇올 가리키는 지 말하고 있지 

않다 李혐馬는 r東醫賣世保元」 에서 사랑을 크 

게. 太陽A. 少陽A. 太險A. 少陰A의 네가지 짧 

質로 나누고, 이 네 짧質은 生理的, 病理的£호 각 

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빠質的 差異가 생긴 이유를, 李濟馬는 性

情의 특성을 통해 주로 설명하고 있A며, 또, 「陽

w說」 에서 神, 氣, 精, 血에 대한 연급을 덧붙이 

고있다 

朴↑호植 둥은 r四象뽑學의 醫學的 淵源과 李濟

馬의 홉學思想、에 대한 맑究」 에서 r東톨훌훌世保 

元」 이 성렵하는 뎌l r東뽑寶짧」 이 절대적인 영 

향올 마쳤음을 주장하고 있다4) r東뽑훌짧」 의 

이흔적 핵싱。l며, 줄기라고 할 수 있는 「內景

篇」 은 身形을 펠두로 해서 精, 氣, 神, 血의 둥의 

순서로 펌制즐 지어, 精, 氣, 神, 血의 중요성올 크 

게 강조하고 있다. 

이에 펠자는 精, 氣, 神‘ 血에 대한 깨념을 통해 

4) 朴뾰뼈 • 宋-炳, 四훌훌행의 훌훨的햄흙과 좋빼馬 훌學 

思想에 대한 lif~. 사상의학회지 \'ol. 5. No. I. 대한한의학 

회 사상의학회, pp. 7-8, 1993,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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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神,氣,血의 재념을 톨해 살펴 본 四훌빠質A의 特性

r靈樞 • 通天」 편의 態A과 r東톨훌훌훌世保元」 에 

나오는 며象體質A의 상관성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이를 고찰보고자 한다. 

||. 本論

1. 績,氣,神,血의 개념에 대하여 

1) 빼과함 

『東醫寶鍵 • 身形」 과 r素問 • 金置훌言論」 

에 이르기를l ‘.鷹仙日, 精者身之本, 氣5)者神之主,

形者神之흰也, ---짜 “夫精者, 身之本也”7) 라고 하 

여, 사람의 형체 즉, 옴뚱아라는 神을 담는 칩과 

같으며, 形體는 精을 基盤으로 해서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 神은 氣의 주인이라고 하였으니, 

곧 精을 基盤으로 하여 형성된 形體는 神의 主宰

를 밭아氣에 의해 營뚫된다고 할 수 있다 

『靈樞· 本神」 편과 「*J해@」 편에셔 生命體에 

서 精의 位置와 작용에 대하여 이르기를, “故生之

來, 謂之精B). “A始生, 先成精, 精成而腦體生,

... "9) 이 라고 하여 , 精은 生命이 존재할 수 있는 根

據이자,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 가장 먼저 이루어 

5) 휠는 廣義的인 의미와 쨌義的인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광의적인 의미로 붉는 모든 사물을 이루고 움직이는 存
표와 삶의 主짧이다. 협의적인 의미의 기는 사람이라는 하나 

의 개체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사람의 생명활동을 이꿀어가 

는 활동능력이다. 그러므로 이 簡에서 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적인 뭇으로 쓰는 것을 원척으로 한다. 

6) 許양, 東•• 훌, p. 매, 南山堂, 1987, 서울. 
7) 洪元植, 빼校黃흙內엎素間, p. 20. 
8) 洪元隨, *홉校黃f휴內엎I樞, p. 68. 
9) 洪元뼈, 上樞흠, p. 79. 

지는 것염을 말하고 있다. 즉 精을 草木에 11]유하 

자연 생명의 모든 능력을 품고 있는 써앗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r靈樞·決氣」 떤에서는, 浦神相博, 合而없形, 

常先身生, 是謂精10) 이라고 하여, 精의 根源에는 

神이 자리잡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r素問 • 六節藏象論」 에서 君主之官인 心과 神

이 生命體(즉 사람)에서 차지하는 位置에 대하여, 

‘心者, 生之本, 神之變也”11) 라고 하여, 心이 君主

之官으로서 생명활동을 주제하는 근본이 될 수 있 

는 것은 神의 變化가 心을 통해서 딸휘되기 때문 

임을 말하고 있다. 또, 『靈樞· 天年」 편과 r素

問 • 移情變氣論」 에서, “失神者, 死, 得神者, 生

也"12). ”得神者, 昌, 失神者, 亡"13) 이 라고 하여 , 神

의 有無로 죽고 삶을 규정하고 있으니, 神은 한 개 

체가 살아있다는 것 곧 생명 그 자체임을 나타내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東뽑寶鍵」 에서는, 

“神薦一身之主’‘14) 라고 하여, 神은 한 개체의 모든 

생맹활동을 주재하는 主體임을 말하고 있다 이 

神의 來源에 대하여 馬時는, r周易」 을 인용하 

여 , “易日 「男女構精, 萬物化生」 , 蓋當男女相構之

時, 兩神相옴而成所生男女之形, 此精常先其身而

生有其精, 斯有其形, 夫是之謂精也’'15) 라고 하여, 

냐를 낳는 父母의 神임을 말하고 있다 즉l 父母의 

陰陽之神이 서로 相合하여 精을 이루고 그 안에 

神을 부여함으로써 자식 이라는 새로운 生命體를 

생성한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精과 神은 하나의 生命體(사랍)가 태 

1이 供元隨, 上휩흠, p. 168. 
11) 供元植, 精校黃f휴內짧素間, p. 36. 
1낀 洪元植, *홉校黃f휴內짧-~흘, p. 241. 
1에 洪元植, *홉校黃f휴內짧素間, p. 46. 
14) 許양, 上樞흠, p. 94. 
1히 훌훌숲짧m • 黃흙훌樞앓, p. 305, 大成文化tt 影태, 

1986,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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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原典훌史흉會誌 Vol. 11'.'2 

어냐 살아갈 수 있는 先天的인 根源이라고 할 수 ‘A身之氣, -身之主也. 要在周流}I명行而無病옷‘ 遊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r靈樞 • 決氣」 편의 則諸病生意. 男子宜養其氣以全其神, 揮A宜平其

浦神相博, 合而成形, 常先身生, 是謂精16) 이라 氣以調其經‘ 若內傷七情者, 喜恐憂思悲恐驚是也,

하는 것과 「本神」 편에서 말하고 있는, ’‘生之來, 喜則氣散, 恐則氣遊, ---外感六흩‘者, 風寒暑演操火

謂之精, 兩精相博, 謂之神’17) 을 통합하여 고찰해 是也, 風陽氣者, 鳥흉痛, 寒陽氣者, 寫戰‘傑, …’21)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이러한 精과 神을 陰陽으 이라고 하여, 氣는 움직이는 것이 本性이며, 움칙 

로 논한다연, 精은 陰이고 神은 陽이라고 할 수 있 임을 통해 모든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하고 

으니, 곧 陰精, 陽神이라고 울러도 를리지 않을 것 있다‘ 다시 말해서 氣는 生命體의 生命活動을 실 

이다 훨좋은 r醫學求훌」 에서, 精과 神의 관계 천해주는 動力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에 대하여 沈환와 離화를 뱃대어, "!7\中之陽, 神之 r靈樞 • 決氣」 편에서 血에 대하여 이르기를 

根也, 離中之陰, 精之基也”18) 라고 하였요니, 精과 中魚受氣取i十, 變化而lffi. 是謂血"22) 이라 하고, 

神은 서로 陰陽의 짝을 이루어 서로를 보완하고 楊上善은 r黃帝內經太素·六氣」 에서 “五뤘精i十, 

유지하는 관계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로 본다 在於中옳, ---以奉生身, 謂之없血也”23) 라고 하여, 

연, 옴을 있게하는 기반인 精과 옴의 생명활동을 血은 中魚에서 氣가水뤘의 精微로운 律波을 취하 

主宰하는 神은 서로 표根하는 한 生命에 있어서 여 붉게 변화시킨 것이며, 옴을 받들어 살게 해주 

음양의 두 主體라고 할 수 있다. 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費伯雄은 r醫方論 • 卷

즉, 精과 神은 하나의 生命體를 존재가능하게 二 • 며物場」 에서, ‘血之取義, -寫榮, 榮者 發榮

해주는 先天에서 來源한 陰陽의 한 輪의 兩樓요로 也, 非血則無以潤緣服, 灌經服, 養百蘇, 此滋長之

서 生命의 陰陽活動은 精과 神의 상호작용에 의하 義也 二짧營, 營者, 營루也, 非血則無以充形質,

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2).와 血

r靈樞·決氣」 편에서는 生命體를 존재가능하 

게 해주고 생명활동을 영위하는 주체로서, 精,氣,

律, 滾, 血, 服이 한 氣의 變態임을 논하고19) ’ 다 

시, ‘上魚開發, 宣五뤘味, 薰I홉充身澤毛, 若覆露之

獅, 是謂氣"20) 라고 하여, 精이냐 血 등과 구별하 

여 氣만을 논한다연, 氣는 水뤘으로부터 받은 營

養物을 全身A로 펼쳐주는 動力임을 냐탄내고 있 

다 또 짧廷賢은 r萬病回春·卷上·諸氣」 에서, 

1꾀 洪元植, 上11흠, p. 168. 
17) 洪元植, 上擔흠, p. 68. 
1잉 吳達, I學求훌, μ % 江활화學技術벼版it. 1984, 中國.
1이 주)Z번 참조, 
20) 洪元짧, .홉fX黃~內I옳쁨, p. 168. 

I 

實購理, 固百服, 此內守之義也”24) 라고 하여 , 血은 

形體를 滋養하여 살지워주는 것, 곧 형체라는 實

質의 成長과 結束을 주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氣는生命體의 활동능력과 변화를提高 

해주는 動力의 역할을 하는데 ll] 하여, 血은 이러 

한 氣의 활동이 별어지는 形體라는 場을 살지워주 

고 유지해주는 營養分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氣

와 血의 관계에 대하여, 張觸는 r張民醫通」 에 

서, .氣主뻔之, 血主橋之 雖氣票陽化, 血票陰質,

而陰中有陽, 陽中有陰, 不能載然兩分, .. ."25) 이 라 

21) 햇廷용, 홈病回훌, p. 162, 용聖훌 影태, 1993, 서울. 
2잉 洪元뼈, 上뽑홈, p. 168. 
23) 없上훌, 黃帝內엎太累, μ & 大成文化tt ~印, 1986, 

서울. 
2찌 郭애春, 中홈名를大활典 • 上에서 再펀|用, p. 372, 一中

tt. 1992, 서울. 
25) 題짧, 꿇~홈遭, p. 209, 上海科學技빼버版tt. 1900,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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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神,氣,血의 개념을 통해 살펴 본 四象빼質A의 特性

고 하여, 氣와 血이 ~1록 역할이 틀라고 陰陽의 속 形體를 유지하고 生命活動을 영위하는 行鳥者로 

성이 틀려지만 음양의 互根과 陣化關係에 따른 變 서 수곡의 정미로운 기운으로부터 來源함을 알아 

態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서로 分切하여 논할 수 보았다‘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즉, 血은 氣를 실어주 楊西山은 r弄}L心法」 에서, “A身陰陽之分, 氣

는 實體이며 氣,는 血을 끌어주는 動力으로 서로 血짧觸而E 氣,鳥火, 血鳥水神者氣,之主也, 精者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血之根也 主乎中者精神, 運乎外者 氣血- 故血稱

血과-氣의 來源과 특성에 대하여, 吳講 등은 營, 營者養也, 氣稱衛, 衛者護也"27) 라고 하여, 氣

r뽑宗金錯 • 릅liE陽寒꿇注 • 太陽t」 편에서 , ’營 와 血이 사람의 옴을 滋養하고 運營하는 실재 활 

衛二者, 皆몹中後天之뤘氣所生, 其氣之淸者馬營, 동을 발휘하지만, 神과 精의 조정과 받청에 의하 

潤者鳥衛, 衛郞氣中之標↑훔者也 營郞血中之精經 여 부럼받고化生되는 것~로서 精과神의 代理者

者也 以其定位之體而言, 則日氣血, 以其流行之用 적인 위치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而言, 則日營衛‘ 營行服中, 故屬手陰也, 衛行服外, 이러한 精, 氣, 神, 血의 根源的인 차이와 역할 

故屬手陽也 然營衛之所以流行者, 皆本乎뽑中先 에 대해, 張介흉은 r景톱全書」 에서 ‘凡A之陰陽,

天之-氣, 故又皆以氣言, 日營氣, 衛氣也.”26) 라고 但知以氣血騙뼈寒熱寫言, ilt!特後天有形之陰陽耳

하여 , 氣와 血은 陽과 陰으로 상대적으로 구분하 至若先天無形之陰陽, 則陽日元陽; 陰日元陰 元陽

여 볼 수 있a며 그 質과 流行하는 部位에 따라 나 者, 흉n無形之火, 以生以化, 神機是也, 性命系之,

뉘어지는 것으로, 作用的인 측면에서 보면 衛氣와 

營氣로 바꾸어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營

氣와 衛氣가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父母로부터 來源하여 뽑에 뿌리박고 있는 先天之

氣라고보았다. 

즉. 氣와 血은 生命體가 자기의 영속성을 유지 

하기 위하여 先天之氣를 바탕으로 水뤘의 精微로 

운 것을 흡수하여 생산해 낸 것으로, 형체를 움직 

이고 기르며 보호하고 자양하는 實在的언 일을 당 

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힘힐과를血의 관계 

앞에서 精과 神은 생명의 存在(형체)와 變化(생 

명활동)를 주관하는 主體로서 父母의 陰陽之氣로 

부터 래원하였으며, 氣와 血은 生命體가 자신의 

國.

26) 吳짧 등, 홈宗金훌 • 訂正없흉훌注, p. IO, A民뼈生버 

版社, 1982, 中圖,

故亦日元氣‘ 元陰者, 흉n無形之水, 以長以立, 天쫓 

是也, 彈弱系之, 故亦日元精 ---”28) 라고 하여 先

天과 後天으로 정신과 기혈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 

다 즉, 神과氣는 모두 陽性을 띠고精과血은 陰

性을 띠지만, 精과 神은 先天의 陰陽으로서 生命

이 꿇生하고 存在할 수 있는 本質이며 實體가 없 

고, 氣와 血은 後天의 陰陽으로서, 하나의 태어난 

生命體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서 

實體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러므로 生命體는 精과 神이라는 부모로부터 래원 

한 先天의 陰陽이 陰陽의 兩極을 세워 形體가 存

在할 수 있는 자리와 이것이 變化할 수 있는 理致

를 갖추연, 여기에 氣와 血이 들어가 이를 實際的

인 形體와 機能으로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훨化를 주관하고 싣천하는 陽, 즉 神과 氣

't7) 곽게춘, H훌훌 p. 193에서 재인용. 

2메 張介훌, 景톰숲훌 . J:. p. 4, 大成文化ii! 影印, 1988,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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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용을 통해서 精神과 氣血의 작용을 살펴보 대하여 , r素問 • 八正神明꿇」 과 r靈樞 • 營衛生

면, r素問·六澈틈大꿇」 에 이르기를, .出入廢, 會」 편에서, .血氣者, A之神”33) .• 血者, 神氣也띠) 

則神機化滅, 升降息、, 則氣立孤危. 故非出入, 則無 라고 하였다. 즉, 先天의 精과 神, 後天의 氣와 血

以生長뾰老E. 非升降, 則無以生長化收藏 훌以升 아 비록 훌嚴와 投홈I]은 달리 하지만 서로 호생함 

降出入, 無器不有, 故器者, 生化之宇, 器散則分之, 으로써 生命體와 生命活動이 永續性을 갖게 해주 

生化息、훗. 故無不出入, 無不升降. 化有‘小大, 期有 는 것이다. 또, 後天의 生命活動力인 氣는 先天의 

近遠. 四者之有, 而貴常守, 反常, 則짜害至훗.”29) 

라고 하여, 神機 즉, 精과 神의 出入에 이상이 생 

기연 ‘生長빠老E’라는 精神的인 변화가 lE常的인 

變邊을 잃고,氣立즉氣와血의 升降에 이상이 생 

기면 ‘生長化~~藏’이라는 形體의 變化에 이상이 생 

精을 기반으로 化生해 나오고; 後天의 滋養物인 

血은 先天의 神을 極潤시켜줌으로써 精, 氣, 神,

血을 하나의 力學的인 구조로 엮어 놓고 있는 것 

이다. 

따라서 先天의 陰陽之氣인 精과 神, 後天의 陰

깅을 말하고 있다. 陽之氣인 氣와 血은 각기 그 化生의 來源을 탈리 

또한 精과 血, 神과 氣는 상호 滋補하는 관계를 함으로써 質的인 차이가 있지만, 서로 存在와 活

가진다 즉, 精과 神이 先天에서 來源하고 氣와 血 動을 가능하게 해주는 相生의 관계를 갖는다 옹 

이 後天에서 來源하여 質的A로 단계를 달리하면 시에 先天과 後天, 陰과 陽이라는 來源과 特性을 

서도, 精과 血은 陰性을 땅 2...로써 서로 보완관계 

를 유지하고, 神과 氣는 陽性을 땅으로써 서로 보 

완관계에 있다‘ 즉, 精이 형체를 이룰 수 있는 中

心輪이 되지만, 실제 形體가 이루어지는 것은 血

의 形化作用이며, 神이 變化를 주관하지만, 실제 
이를 수행하는 것은 氣의 動化作用이다. 뿐만 아 

니라, 精과 氣, 神과 血은 陰陽의 상대적인 관계를 

맺어 서로 互生해줌으로써 先 • 後天의 연속관계 

를 지속시켜 준다 이에 대하여 r靈樞 • *짧E」 편 

과 「天年」 을 살펴보연, “A始生, 先成精, 精成而

腦麗生, 骨罵幹, 9없馬營, 節寫剛, 肉薦精, 皮|홉堅 

而毛髮長, 훨入於뽑, D!道以通, 血氣乃行--이, “血

氣E和, 營衛E通, 五뚫E成, 神氣舍心, 짧뼈畢具, 

乃없鳥A "31) 이라고 하였으며 , 精과 氣의 상호관 

계에 대하여, 張介훌은 r景옮全書 ? 傳J忠錄」 에 

서, .善治精者, 能使精中生氣,先治氣者, 能使氣中

生精, ---”32) 이라고 하였으며, 神과 血의 관계에 

29) 앓元뼈, 上뿜흠, p. 244. 
30) 洪元植, 빼校黃帝內엎훌樞, p . .79. 
31) 洪元植, 上뿜흠, p.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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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함으로써 대랩관계에 놓여있기도 하다, 

2. 『東醫壽世保元』 에서 보이는 

각 體寶과 績,氣,神,血의 관계 

이제마는 r東醫壽世保元·醫源論」 과 「四象

A辦證論」 에서, “金生於醫藥經驗五六千載後, 因
前A之述, 偶得며象A鷹服↑生理, 著得一書, 名日壽

世保元,--- 35). ‘靈樞書中, 有太少陰陽五行A輪, 而

略得外形, 未得緣理, 蓋太少陰陽A. 早有古활之 

見, 而未盡精究也‘”36) 라고 하여, 찬신이 창안, 정 

렵한 四象體質에 대한 근원이 r黃帝內經」 에 있 

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하여 權健緣은 r太少

32) 張介톨, 上뿜흠, p. 52. 
33) 洪元뼈, 빼~黃帝內월좋問, p. 1이. 
34) 洪元植, 빼~黃帝內U!樞, p, 12α 
35) 李椰馬, 詳~!Ba±東홈톨1!!:保元, p. 16, 信一文化tt.

1964, 서울. 
36) 李빼馬, 上뿜흠,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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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神,氣,血의 개념올 룡해 일펴 본 四•1tWA의 特性

陰陽A에 대한 形氣꿇的 연구」 에서, r靈樞·通 를 찾기 어렵다 즉, 무엇이 각 態A의 氣質的, 形

天」 篇과 「陰陽二十五A」 篇이 라고 주장하고 있 態的 차이를 결쩡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 

다37) 특허, 「通天」 篇의 五態之A에 대한 서술 太陰之A은 ‘其陰血獨, 其衛氣海, 陰陽不和, 援節

과 명챙은 陰陽和平之A이 r東훨壽世保元」 에 而훔皮’라고 하고, 少陽之A은 ‘經少而絡大, 血在

나요는 聖A과 대동소이하다고 볼 때 신뢰할만 하 中而氣外, ---獨演其絡服, 則彈氣脫而흙---’이라고 

다고 할 수 있다. 。l에 여기서는 음양화평지안을 하여 氣血과 形體, 經絡의 陰陽不調和가 명이 된 

제외한 나머지 며態之A의 陰陽의 實體에 대하여 다고 한 반면에, 少陰之A은 ‘必審調之, 其血易脫,

접근해보고자 한다. 

1) 『를빼 • 홈夫』 .메 나오는 五훌之 
A의 R흩빼에 대하여 

其氣易敗也’라 하여 치료를 할 때 약간의 착오만으 

로도 氣血의 敗折이 얼어만다고 하여, 그 形體를 

유지, 운영하는 氣와 血의 능력이 太陰之A 비하 

여 아주 마 약함을 말하고 있다 또 太陽之A은 ‘無

本篇에 이르기를, “少師日, 蓋有太陰之A. 少陰 脫其陽, 而i寫其陽 重脫者, 易狂, 陰陽皆脫者, 暴

之A. 太陽之A. 少陽之A. 陰陽和平之A. 凡五A 死不知A也라고 하여, 陽이 많은 態A염에도 불구 
者, 其態不同, 其節骨氣血各不等, ··$陰ζ4종 하고 陽을 빼앗지 말라고 하였으며 음양의 부조화 

陰맨盤題, 其陰血潤, 其衛氣溫, 陰陽不和•• 윷節而 

|享皮, ---少陰;? A 多陰少陽, 小톱而大陽, 六府不

調, 其陽明服小, 而太陽服大, 必審調之, 其血易脫,

가 神志의 상태에 급박한 영향을 마친다고 하여 

少陽之A의 陽이 많은 것과는 다름을 나타내고 있 

다‘ 
其氣易敗也. 太陽之A 多陽而少陰, 必護調之, 無 그러므로 며態之A 개별마다 말하고 있는 陰

脫其陰, 而鴻其陽, 重脫者易狂, 陰陽皆脫者, 暴死 陽의 구체적인 賣體가 서로 다르다고 해야 할 것 

不知A也 少陽之A 多陽少陰, 經小而絡大, 血在 이다 太陰之A에서 말하는 陰陽과 少陰之A에서 

中而氣外, 賣陰而虛陽 獨鴻其絡服, 則彈氣脫而 말하는 陰陽, 少陽之A의 陰陽과 太陽之A의 陰陽

흙, 中氣不足, 病不起也”38) 라고 하고 있다‘ 陰陽

의 多少를 살펴보면, 太陰之A은 ‘多陰而無39)陽’이 

며 少陰之A은 ‘多陰40)少陽’으로서 모우 陰이 많고 

陽이 적다. 반면에 太陽之A은 ’多陽而少陰’이며 

少陽之A은 ‘多陽41)少陰’으로서 陽이 많고 陰이 척 

다. 이 문구만을 가지고 보면, 太陰之A과 少陰之

A. 太陽之A과 少陽之A의 陰陽의 多少가 어떻게 

四態之A 개별마다 節骨氣血에 차이가 있는 이유 

37) *健**, 太少陰陽A에 대한 形용옳的 m~. pJi. 
495때· 496, 대한완전의사학회지, rot 10, 1쨌, 서울. 

38) 洪元뼈, J:.i홉흠, pp. 302-303. 
39) 無字는 少字와 같은 뜻으로 풀어야 할 것 같다. 陰陽의 

理致.J:.. 꽤陰이나 孤陽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4이 r甲Z엎』 에는 ‘陰’추 다음에 ‘而’字가 있다. 
41) 「甲Z엎』 에는 ‘陽’추 다음에 ‘而’字가 있다. 

이 구체적인 實體에 있어서 根本的인 差異가 있다 

는뜻이다 

2) 四훌.활과 빼, 흙, 빼, 血

李濟馬는 r東훨壽世保元 • 性命論」 의 서우에 

서, ‘天機有四, 一日地方, 二日A倫, 三日世會, 四

日天時"42) 라고 하여 ,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 

든 것을 크게 네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地

方은 인간이 존채할 수 있는 空間을, A倫은 인간 

과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의 規律을, 世會는 인간 

사이의 關係플, 天時는 이 모든 것의 時間에 따른 

뿔化라고 할 수 있다 43) 宇寅의 陰과 陽으로서 地

4낀 李濟馬, 上樞홈, p.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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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과 天時는 空間과 時間이라는 인간이 存在하고 7룰海之淸氣 出予텀而寫氣 入予背뽑而 寫體海 體

훌化해간다는 生存의 기본요소이며, 인간 삶의 陰 海者 氣之所舍也, ---油海之淸氣 出予算而寫血 入

과 陽으로서 A倫과 世會는 살아있는 안간이 어떠 予體흉而寫血海, 血海者 血之所舍也, ---浪海之淸

한 규율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 氣 出子口而罵精 入手勝跳 而寫精海 精海者 精之

는 가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所舍也”44) 라고 하였다. 즉, 律海의 淸氣는 神을 

앞에서 살아있는 生命體(즉, 사람)는 先天에서 자생하고 합海의 淸氣는 氣를 자생하며, 油海의 

來源한 精과 神, 後天的으로 獲得한 氣와 血의 상 淸氣는 血을 자생하고 滅海의 淸氣는 精을 자생한 

호 補完과 調節을 통해 태어나 살아가고 있음을 다 이렇게 자새된 神, 氣, 精, 血은 언체의 上魚,

알아 보았다 여기서 精은 생명을 含養하고 있는 

씨앗으로서 形體를 존재하게 하는 바탕이며, 神은 

생명활동 즉, 생명체의 變化를 이끌어가는 주체이 

다. 氣는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 자연과 적절한 관 

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생명체의 動

力으로서 神의 부렴을 받요며, 血은 이러한 오든 

것들이 安定的£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形體를 유지하고 자양하는 資源역할을 한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地方, A倫, 世會, 天時를 精, 神, 氣,

中上뚫, 中下魚, 下魚에 쌓임으로써 각기 그 부위 

를 다른 부위에 비하여 充實하게 만플어;形態的인 

변화를 일으킨다. 

또 이제마는 精, 神, 氣, 血과 각 體質과의 상관 

성에 대하여, r東醫壽世保元 • 據充論」 에서 ‘太

陽之聽, 能廣t흉於天時, 故太陽之神, 充足於頭腦而

歸뼈者大也,太陽之맺,不能廣博於A倫,故太陽之 

血,不充足於體흉而歸府者小也,太陰之맺,能廣博 

於A倫,太陰之血,充足於體좁而歸府者大也,太陰 

之聽,不能廣博於天時,故太陰之神,不充足於頭腦

血로써 서로 대업해 보연, 存在의 기반이 되는 精 而짧師者小也, 少陽之福, 能廣博於世會, 故少陽之

은 地方과 相通한 것이며 l 變化의 主體인 神은 時 氣, 充足於背齊而歸牌者大也, 少陽之味, 不能廣博

間과, 생명활동의 物質的인 기반인 血은 A倫과, 於地方, 故少陽之精不充足於勝跳而歸뽑者小也 

변화의 寶在的인 行鳥者인 氣는 世會와 상통한다 少陰之味, 能廣博於地方, 故少陰之精, 充足於勝跳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而歸賢者大也, 少陰之時, 不能廣博於世會, 故少陰

少陰A。1 地方의 居處에 廣博하며 太陰A이 A 之氣不充足於背齊而歸牌者小也.꾀) 라고 하고 있 

倫의 黨與에 광박하고, 少陽A이 世會의 交友에 다‘ 太陽A은 변화에 廣博하여 生命의 변화를 주 

광박하며 太陽A이 天時의 事務에 광박한 것과 연 

관지어 보면, 少陰A은 精, 太陰A은 血, 少陽A은 

氣, 太陽A은 神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있다. 

이제마는 r東뽑壽世保元 • 樓充꿇」 에서 神,

氣, 精, 血의 資生에 대하여, .澤海之淸氣 出手耳

而寫神 入手頭腦而 寫圖海 뼈海者 神之所舍也, - -

4히 李휴뚫 저, 洪훔用 • 李ζ홈 흉述, 四象햄學厭꿇, pp. 

7-8, 행림훌판, 1974,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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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는 神이 발달되어, 神의 기운이 神이 發揚하 

는 頭腦를 充足시키고 $$略중 上部에 있는 師로 

기운을 돌리는 것이 크다 반연에 滋潤, 짧養하는 

血이 약해 形體를 받쳐주는 廳흉이 취약해져 府으 

로 몰리는 기운은 작다 太陰A은 規律에 광박하 

여 生體의 滋i댐, j휩養을 주관하는 血이 딸달되어, 

血의 기운이 形體를 받쳐주는 體좁을 충족시키고 

4찌 李~馬, 上휩홈, p. 9. 
4히 李濟馬, 上협흠,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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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R땀중 中下部에 있는 Jlf ..2..로 기운을 돌리는 것이 存在를 形體的으로 寶體化시켜주는 것이고, 氣는 

크고, 뼈로 폴리는 기운은 작다 少陽A은 規律의 生體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動力으로, 

利用에 광박하여 生體의 움직임을 주관하는 氣가 後天的으로 섭취한 天氣와 地氣(水뤘之氣, 空氣
발달되어 기의 기운이 움직임을 드러내는 背齊를 등)에 의하여 生成되며 精에 의하여 자리를 정하 

충족시키고 中上部에 있는 牌혹 기운을 폴리는 것 고 神에 의하여 조정발는다. 

이 크고, 반면에 下部에 있는 흡으로 기운을 폴리 李濟馬는 비록 心性을 통해 體質의 形成을 논 

는 것야 작다. 少陰A은 지컴에 광박하여 生命의 하고 있지만, 동시에 精, 神, 氣, 血의 盛哀, 多少

存在를 유지해주는 精이 딸딸되어 精의 기운이 生 가 體質의 차이를 결정하는 데 實在的인 역할을 

植을 수행하는 勝脫을 충족시키고 精을 i쩔藏하는 하고 있음을 「藏服論」 을 통해서 자셰히 논하고 

흡으로 기운을 폴리는 것이 크고, 牌로 기운을 몰 었다 46) 동시에 이 네가지 서호 다른 체질의 사람 

라는 것이 작다고 한 것이다 이 사람으로서 같은 心性을 가질 수 있는 여지에 

다시 말해서 太陽A은 神이 발달한 사람이고 대하여 「四端論」 에서,“五緣之心, 中央之太極也,

太陰A은 血이 발달한 사람이며, 少陽A은 氣가 五藏之뼈牌Jlf 뽑, 四維之며象也, 中央之太極, 聖A

발달한 사람이고 少陰A은 精이 발달한 사람이다. 之太極, 高出於聚A之太極也, 聖A之며象, 旁通於

짧A之며象也”471 라고 하여 , 하나의 太極에 根源

하여 分出되 었기 때문이 라고 하였으니 , 이는 精,

111 . 比較考察

지금까지 r靈樞·通天」 편에 대한 ’五態之A’

의 陰陽多少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精, 神, 氣,

血의 개념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며, r東뽑壽世保 

元 • 職뼈論」 을 중섬으로 사상체질의 특성에 대 

하여 살펴보았다‘ 이제마의 四象體質醫學이 r靈

樞 • 通天」 편에 뿌리를 우고 있다면, r黃帝內

經」 의 중심축인 精, 神, 氣, 血의 盛흉와 多少를 

통해 며態之A의 차이 곧 四象A 體質的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으며, 반대로 r靈樞 • 通天」 편의 ’며 

態之A’은 r東醫壽世保元」 의 며象體質A의 차이 

를 통해 해석할 수 있을 것이 다 

*좁은 生命의 空間的 存在를 lf!Mi하고 있는 씨 

앗과 같은 것이고 神은 생명의 時間的 變化를 주 

관하는 理致라고 할 수 있£니, 이는 나를 낳아준 

부모로터 來源한 先天的인 것이며, 氣血에 의하여 

滋養을 발음으로써 자기를 유지한다 血은 生命의 

神, 氣, 血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것이지만 하 

나의 氣에서 잘라져 나온 한 氣의 변태에 지나지 

않은 것과 一服相通한다고 할 것이다 사람을 비 

롯한 모든 生命體는 이 精, 神, 氣, 血 네가지의 調

和를 바탕으로 삶을 영위해 간다 이렇게 다른 성 

질을 가진 네 氣가 서로 조화좁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本源의 한 氣로부터 갈라져 나왔 

기 때운이다 그렇지만절적으로先天과後天이란 

來源과 投劃이 다른 이상 精과 神, 氣와 血은 다른 

次元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神이 발달한 太陽A과 精이 발달한 少陰A은 

先天)\2...로 같은 次元의 同類라고 할 수 었으며, 

氣가 발달한 少陽A과 血이 발달한 太陰A은 後天

A으로 같은 次元의 同流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 

해서 次元의 同類로서 太陽A과少陰A은모두精 

과 神이 발달한 체철이지만 氣와 血은 덜 발달된 

4이 李椰馬, 上챔훌, pp. 12-14. 
4끼 충품馬, 上뿜훌,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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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이라고 할 수 있으며, 同類로서 太陰A과 少

陽A은 氣와 血은 발말했지만 精과 神은 탤 발달 

된 짧質。l 라고 할 수 있다. 반연에 太陽A은 少陽

A과 같은 陽A이기 때운에 少陰A에 비하여 氣가 

더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며, 少陰A은 太陰

A과 같은 陰A이기 예운에 太陽A에 비하여 血이 

더 딸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少陽

A은 太陰A에 비하여 神이 더 발달되어 있고, 太

陰A은 精이 더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를 한꺼번에 묶어 논한다연, 陽A중에 先天

A안 太陽A은 神, 精, 氣, 血의 순서로 盛哀多少

의 특성을 연 神A이라고 할 수 있으며, 後天A인 

少陽A은 氣, 血, 神, 精의 순서로 盛哀多少의 특 

성을 띤 氣A이라고 할 수 있다 陰A중에 先天A

인 少陰A은 精, 神, 血, 氣의 순서로 盛흉多少의 

특성을 띤 精A이라고 할 수 있으며, 後天A인 太

陰A은 血, 氣, 精, 神의 순서로 盛흉多少의 특성 

을 띤 血A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後天之氣를 

받아들이는 消化能力은 太陰A과 少陽A이 太陽

A과 少陰A보다 앞선다고 할 것이다‘ 

四象體質A 精神氣血의盛훌多少 
太陽A 神 精 氣 血

少陽A 氣 血 神 精
太陰A 血 ~ 精 神

少陰A 精 神 血 氣

【表-햄質에 따른 휩훨神血의 盛훌훌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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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結論

지금까지 r黃帝內經靈樞·通天」 편을 토대로 ‘며態之A’의 陰陽多少에 대하여 살펴보고, r黃帝內

經」 과 역대문헌을 통해 精, 神, 氣, 血의 來源과 性質에 대하여 고찰한 다음, r東훨壽世保元」 에 나오 

는 며象體質의 精, 神, 氣, 血의 .盛흉多少를 통해서 서로 연결하여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I. F黃帝內經靈樞 • 通天」 편에 나오는 陰陽은 太陽之A과 少陰之A은 精과 神의 多少로, 太陰之A

과 少陽之A은 氣와 血의 多少를 의마하고 있다. 따라서 太陽之A은 神多精少한 體質이고 少陰之A은 

精多神少한 체질이며, 太陰之A은 血多氣少한 체질이고 少陽之A은 氣多血少한 체질이다. 

2. 太陽A과 少陰A은 先天에서 來源한 神과 精이 딸달한 體質이고 太陰A과 少陽A은 後天에서 來源

한 血과 氣가 발달한 體質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太陽A과 少陰A은 精과 神이 盛多하고, 太陰A과 

少陽A은 氣와 血이 盛多하다. 따라서 陽A중에 太陽A은 神, 精, 氣, 血의 순서로 盛흉多少한 體質。l 니 

神A이라고 할 수 있으며, 少陽A은 氣, 血, 神, 精의 순서로 盛흉多少한 氣A이라고 할 수 있다 陰A중 

에 少陰A은 精, 神, 氣, 血의 순서로 盛흉多少한 精A이라고 할 수 있으며 , 太陰A은 血, 氣, 精, 神의 

순서로 盛흉多少한 血A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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